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자, 
- 존 낙스 -

우리는 늘 주변 사람을 의식한다. 

나는 요즈음 교회에서 산상수훈을 주제로 설교를 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하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의 문제점을 염려하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과장하여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자랑하고 싶은 것을 숨기라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자랑의 유혹을 받을 때, 숨기는 것이 신앙의 인격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의 한 사람으로 독일의 마틴 루터와 

프랑스의 존 칼빈에 비해 국내에 덜 알려진 인물인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 

그는 일생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간 산 개혁자였다.

권태경 (총신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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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전 그 시대로 가보자. 

그 시대의 종교개혁자, 그들이 숨쉬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월드뷰에서 한 사람씩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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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1995년 세인트앤드류 대학으로 유학을 간 이유

는 바로 낙스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서였다. 루터나 칼빈

과 달리 낙스는 신학자보다는 목회자로, 설교자로 교회 

개혁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준 개혁자였다. 낙스의 서

신을 읽어 보면, 격동의 시기에 교회 개혁을 꿈꾸던 낙

스의 체온이 전해지는 느낌이 든다. 낙스에 비하면 루터

와 칼빈은 비교적 평온한 상황에서 개혁 활동한 셈이다. 

낙스는 개혁 초기부터 임종시까지 낙스의 일생은 시련

과 격동의 연속이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

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시고 제자들

을 위해 기도하시던 요한복음 17장의 한 구절도, 낙스

는 1572년 11월 24일 죽음을 앞두고 아내의 음성을 통

해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남아 있는 스코틀랜드 형제들

을 위해 기도했다.

낙스는 누구인가

스코틀랜드 개혁가 존 낙스는 1514년 하딩톤 시골 농부

의 아들로 태어나 세인트앤드류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

을 공부하고 사제로 임명되었다.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는 개신교 신앙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

럽에서는 이미 독일의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시작된 

상태였다. 유럽의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미신적인 교리, 성직자들의 세속화와 성적인 타

락 등에 반발하였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모습

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었지 카톨릭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코 반란이나 혁명이 아니었다. 

사제로 임명된 낙스는 어거스틴의 저술을 접하면서 카

톨릭 교리의 모순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나 낙스를 개

신교 신앙의 지도자로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존경

하던 개신교 지도자 조지 위샤트의 순교였다. 낙스는 위

샤트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을 보여 주

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스코틀랜드에 세우고자 했다. 그

러나 당시 스코틀랜드는 카톨릭 이외에는 어떤 교회도 

허용치 않는 종교적 탄압이 극심한 나라로 그의 개혁 의

지가 현실로 나타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더욱이 그가 

추종하며 따르던 지도자 위샤트가 순교하고, 스코틀랜

드 의회가 이미 개신교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법안을 통

과시킨 어려운 시기였다.

당시 개신교 신앙을 탄

압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추기경 비튼이 

1546년 5월에 살해되

자, 이 비튼의 살해 혐의

가 개신교들에게 향하면

서 박해가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세인트 앤드류 성으로 피신했다. 이때 낙스는 이

들에게 설교를 요청받고 그 성의 목회자로 부임한다. 

개신교도들 탄압한 데이빗 비튼 추기경

낙스가 처음 설교자로 초청받은 세인트 앤드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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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앤드류 성에서의 목회로 그의 공적 사역이 시작

되었다. 카톨릭주의자들은 그의 사역을 묵인하지 않았

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성안의 개신교도들을 탄압하고

자 당시 스코틀랜드와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던 

프랑스와 협력하여 개신교도들을 포위하였다. 카톨릭 

교회가 승리했고 개신교도는 패배했다. 낙스를 비롯한 

개신교도들은 19개월 동안 프랑스의 노예선에 감금되

어 고된 홍역을 치루었다. 노예가 된 낙스와 개신교도

들은 미사를 강요당하며 카톨릭 신앙으로의 개종을 강

요받았다. 낙스는 포로에서 석방된 이후에 더욱 하나님

의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겠다는 결심으로 가득 찼

다. 프랑스 노예선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찾아온 두 번

째 큰 시련이었지만, 이로 인해 그의 소명 의식은 더 확

고해졌다. 노예선에서 카톨릭 교회의 우상숭배와 교리

적 탈선, 카톨릭 교리의 지나친 선행 강조가 복음의 진

리를 오히려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스의 강한 집념은 많은 난관에 부딪

혔다. 1550년 스코틀랜드와 유럽의 정세가 개신교인

들에게 불리해지자 이에 개신교 지도자들은 망명 생활

을 시작했다. 프랑스의 칼빈과 베자 불링거 등은 유럽

의 망명지(제네바)에서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망명지는 신앙의 자유를 원하던 유럽 개신교도들의 집

합 장소였다. 이들에게는 신앙의 지도자가 필요했고, 

유럽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조국을 떠난 피난민들을 위

해 설교자이자 지도자로 낙스를 초빙했다. 낙스는 조

국 스코틀랜드의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이들 개신교 

지도자들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개혁 신앙의 원리를 체

계화시켜 나갔다. 낙스가 노예선에 감금되었을 때, 그

의 석방을 위해 애쓴 영국의 서머셋 공작의 영향으로 

낙스의 첫 망명지는 영국이 되었다. 영국에서 목회하

는 동안 낙스는 주교들과 심한 논쟁을 벌였는데, 그의 

일관된 주장은 예배와 교리에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

을 적용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며 우상숭배라

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왕 튜더 메리가 신교도들을 이단으로 몰

며 종교 탄압을 감행하자, 낙스는 1554년부터 프랑스의 

디에페, 스위스의 제네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낙스가 개신교도들에게 설교한 내용

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

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만을 최고

로 인정하는 것과 인간이 의에 이르는 

수단은 오직 믿음에 의한다는 것이었

다. 낙스는 피난민들에게 자신의 설

교하면서 카톨릭 교회를 정면으로 비

판하고 나섰다. 당시 이러한 비판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것이었

지만 낙스의 각오는 대단했다. 장모

에게 보내는 글에 “제가 빈곤이나 망

명 생활로 고난받는 것이 크다 해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저를 복음

의 증인으로, 주님의 군병으로 만드

십니다”라고 하였듯이, 낙스는 자신

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주의 사자임을 느끼고 있었다.

COVER STORY┃종교개혁 500주년 기념_종교개혁자, 존 낙스를 만나다

낙스가 목회하던 세인트 가일즈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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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나팔수, 낙스

1559년, 낙스는 망명 생활을 마치고 조국인 스코틀랜

드로 돌아왔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프랑스의 이

권 다툼의 장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신들의 입지

를 유리하게 하려고 스코틀랜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

고 있었으며, 스코틀랜드의 귀족들과 의회도 이들의 하

수인이 되어 있었으므로 불안한 시기였다. 낙스가 귀국

한 후 세인트앤드류를 개혁하려 하자 대주교는 병력을 

동원하여 낙스에게 “당신이 만일 앞으로 교회에서 카톨

릭 교회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당신은 죽을 것”이라

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낙스는 단호히 주교의 위협을 

무시하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께

서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므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

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이후 낙스는 세인트 가일즈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그의 설교는 수백 개의 나팔을 

부는 소리만큼이나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낙스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의 조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이런 이유에서 낙스에

게 붙여진 별칭이 ‘하나님의 나팔수’였다.  

다행스럽게도 망명 이후 스코틀랜드의 상황이 영국의 

도움으로 급변하여 이전보다는 목회하기에 어렵지 않

았다. 개혁 신앙을 위한 순교의 피가 밀알이 된 것이다. 

개혁 신앙의 여파로 의회 내 귀족들의 개신교로의 회심

과 일반 대중들의 개신교로의 전향은 그의 목회에 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사

건이 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개신교 신앙을 법적

으로 인준한 것과 낙스가 기초한 「스코틀랜드의 신앙고

백서」가 채택된 사건이었다. 스코틀랜드 개혁의 열매인 

「스코틀랜드의 신앙고백서」는 1560년 낙스를 포함한 6

명의 목회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작성했는데, 이 고

백서는 어떠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를 설명하고 있

다. 진정한 교회는 첫째 말씀을 바로 설교하느냐 그렇

지 않느냐, 둘째 성례를 바로 집행하느냐 그렇지 않느

냐, 셋째 교리를 바로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

려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스의 조국 개혁은 쉽지 않았다. 

낙스에게 닥친 세 번째 시련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의 귀국이었다. 메리는 프랑스 왕이었던 남편 프란시스

가 죽자 프랑스로부터 귀국한 것이었다. 메리의 귀국이 

낙스에게 위협이 된 것은 분명하였다. 메리는 개신교도

들을 탄압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였다. 낙스와 스코

틀랜드 개신교도들에게 메리의 귀국은 비극이었다. 메

리가 귀국하던 날 낙스는 “하늘도 메리의 귀국을 슬퍼

하였으며 그녀가 귀국한 후 이틀 동안 햇빛을 볼 수 없

었다”라고 회고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실추된 권위

를 회복하려는 메리 정부의 시도는 낙스와 마찰을 일으

켰으며, 자연히 종교적 분쟁을 심화시켰다. 낙스는 스

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을 불신하는 「여성 통치자에 대한 

첫 번째 나팔」이라는 저서를 통해 그녀의 통치를 비판

했다. 메리가 낙스에게 “백성들이 왕에게 저항하며 반

기를 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낙스는 “만일 아버

지가 정신이 이상해 자식을 살해하려고 하면, 자식들은 

힘을 모아 무기를 들고서라도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

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군주도 자신이 행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면, 백성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고 했다. 이는 메리의 종교적 탄압에 대한 저항의 정당

성을 피력한 그의 대표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수만명의 군대보다 낙스의 기도와 설교를 두려워한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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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종교개혁 500주년 기념_종교개혁자, 존 낙스를 만나다

1567년, 메리 여왕이 죽은 후 제임스 6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스코틀랜드는 한동안 평

화로웠다. 1560년에 의회에서 인준한 개신

교도들을 위한 신앙 자유의 입법 조치가 회

복되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는 낙스에게 

큰 빚을 진 것이다. 낙스는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고, 즉 종교개혁을 이룩했으나 육체

적 질병이 그를 덮쳤다. 낙스의 죽음은 스

코틀랜드뿐 아니라 개신교 신앙을 수호하는 

모든 이들의 아픔이자 슬픔이었다. 뇌졸중

으로 쓰러진 낙스는 1572년 11월 24일 에

딘버러의 집에서 그의 일생을 마쳤다. 에딘

버러 사람들이 낙스의 임종 전에 말씀을 듣

고자 교회 옆 사택(낙스 하우스)에 모여들었

다. 바람이 추운 겨울날 낙스는 모여든 사

람들에게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전까지 나지막

한 소리로 말씀을 전하다가 낙스는 임종을 

맞이한다. 낙스는 마지막까지 설교를 하다

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 말씀의 나팔

수였다.      

장례식에 모여 든 군중들 앞에서 새 섭정자 

모튼은 다음과 같이 애도했다.

“여기 이 세상의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

지 않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낙스가 누워 있다.”

권태경 기독교학문연구회 역사분과장이자 총신대학교 역사교육

과 교수로 존 낙스를 전공하여 종교개혁사를 가르치고 있다. 스코

틀랜드 종교개혁사 연구소와 미국의 칼빈 대학에서 종교개혁사 연

구 교수를 역임하였고, 지금은 사당동에 문화사역으로 카페사역(

와우카페)을 하고 있다. 

낙스가 오늘에 말하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종교개혁자 낙스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

지 있다고 본다. 

먼저 낙스는 자신의 개혁을 말하면서 늘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다. 

낙스는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에 근거하여 전적으로 섭리에 의지하였다. 그의 삶은 시종일관 하

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였다. 이 시대에 기독교 사관이 무엇이냐 묻는 

질문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습관적으로 섭리를 말하는 사관이 아

니라, 낙스처럼 실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인정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낙스는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조국, 스코틀랜드의 개

혁을 위해 예언자적 소명으로 자신을 바라본다. 이 분명한 소명이 

낙스를 용기있는 개혁자로 만든 것이다. 그의 선지자적인 역사의식

과 소명감은 낙스의 중요한 개혁 원리였다. 낙스의 사상이 급진적

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지만, 낙스의 교회 개혁을 향한 용기와 강

한 소명감이 부럽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낙스의 개혁에서 신앙고백의 중요성을 보게 된다. 

개혁을 성취한 낙스는 먼저 동료들과 함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를 작성한 후, 이를 예배와 신앙의 규범으로 채택하였다. 오늘날 교

회의 위기는 신학과 신앙의 위기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분명한 신앙고백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에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과 

성경적인 신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많은 장로교

회와 감리교회, 침례교회가 있지만, 장로교의 신앙고백과 감리교와 

침례교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교회 내에 

많은 설교가 있지만 교리 공부는 여전히 등한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회 내에 영적 부흥과 성장의 대한 프로그램이 많지만, 교리 공부

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주일 예배 전에 요리문답

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며, 교인들에게 신앙고백에 

필요한 교리 모범을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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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스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an Torrance가 Christian History 46(1995)에 기고한 글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1.  스코틀랜드의 교회사와 신학 사전(Niegel Cameron ed. 

Dictionary of Scottish Church and History and Theology, 

IVP, 1993). 이 책은 스코틀랜드의 교회사와 신학을 이해하

는데 가장 방대하고 유익한 자료이다.

2.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사:스코틀랜드의 16세기 교회와 사

회(Ian Cowan, The Scottish Reformation, St Martins, 

1982). 스코틀랜드 개혁의 사회적 배경을 잘 설명하는 책이

다. 

3.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사(Gordon Donaldson, The 

Scottish Reformation, Cambridge, 1972). 이 책은 오랫동

안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의 가장 대표적인 입문서였다. 

4.  개혁의 유형(James Kirk, Patterns of Reform, T. &T Clark, 1989). 이 책은 종교개혁의 배경과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당대 문

헌을 방대하게 인용한 권위 있는 작품이다.  

5.  스코틀랜드의 왕, 교회, 사회 1470-1625(Jenny Wormald, Court, Kirk and Community, London, 1981).  이 책은 스코틀랜드의 개

혁을 정치와 사회의 맥락에서 명쾌하게 다룬 간결한 책이다.

낙스의 생애와 사상

1.  낙스의 사상 연구: 스코틀랜드 개혁의 신학과 혁명(R. Greaves, Theology and Revolution in the Scottish Reformation, Christian 

Univ, 1980). 낙스를 여러 방향으로 살피면서 낙스가 가장 혁신적인 개혁자 중 하나였음을 드러내는 책이다. 

2.  낙스의 사상(R. Kyle, The Mind of John Knox, Coronado, 1984). 이 책은 낙스의 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다룬 책 중 하나이다.

3.  칼을 찬 사람(Steward Lamont, The Swordbearer: John Knox and European Reformation, Hodder and Stoughton, 1991). 대

중이 낙스라는 인물에게 관심을 갖게 한 책으로, 낙스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  낙스(Eusacy Percy, John Knox, Hodder and Stoughton, 1937, 1964). 출판된 지 오래된 책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낙스의 자서

전이다.

5.  하나님의 나팔수(W. Standford Reid, Trumper of God, Baker, 1974). 낙스의 사상을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을 반대하는 책이다.

6.  낙스(Jasper Ridely, John Knox, Oxford,1968). 낙스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방대한 개괄서이다. 

7.  낙스(Henry Sefton, John Knox, Edinburth, 1993). 낙스의 자서전으로 낙스 입문서로 가장 추천할 만한 책이다. 

낙스의 작품

1.  낙스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W. Croft Dickinson (ed), John Knox ‘s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Scotland 2권, 1950). 낙스

의 주요작품 1차 사료집

2.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사(C. J. Guthrie ed,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Religion within the Realm of Scotland Written 

by John Knox, Banner of Truth Trust, 1898, 1982). 낙스의 작품을 350페이지로 요약한 자료

3.  낙스 전집(David Laing ed, The Works of John Knox 6권, Edinburgh, 1846-64). 낙스의 작품과 서신을 총제적으로 모은 사료집

4.  낙스와 반란(Roger Mason ed John Knox and Rebellion, Cambridge, 1994).  낙스의 사상에서 정치적인 내용을 모은 소책자.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요람 세인트 앤드류 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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